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시험(2024. 6. 1.시행) 

「민법(총칙)」 총평

- 이패스행정사 이동건-

<총평>
작년보다 더 평범하게 출제되었다.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수험생은 100점도 맞을 수 있다. 함
정문제라든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 답이 바로 보이는 수준이다. 간혹 약간 어려운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르더라도 답을 찿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
생들은 편하게 응시했으리라고 본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문제 난이도 평가>

1. 하. 사정변경의 원칙의 기본 내용을 출제하였다. 틀려서는 안된다.

2. 하. ㄱ이 틀리고 ㄴ이 맞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ㄷ판례를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3. 하. 의사표시는 대부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4. 하. 특정후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5. 하.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 지문의 뉘앙스에서도 답을 찿을 수 있다.

6. 하. 이사의 사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7. 하. ㄱ,ㄴ은 법인의 기본내용이며 ㄷ은 중요판례이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8. 하. 종물의 기본 내용.

9. 하. 반사회질서 기본판례들이다.

10. 하. 불공정 법률행위의 기본 내용.

11. 하. 비진의표시의 기본내용과 판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12. 중. 사실은 하로 분류할 수 있다. 108조의 제3자 여부에서 ㄴ, ㄷ은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ㄱ의 계약인수의 판례를 모르는 이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시험
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하.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다.

14. 하.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식적으로 5번이 정답인 것을 모를 수 
없다.

16. 하. 116조의 기본 내용. 평소에 많이 연습하는 내용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17. 하. 5번 지문은 어렵지만 그걸 몰라도 답을 찿을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18. 하. 법정대리인의 취소의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

19. 하. 조건과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20. 하. 역시 조건과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21. 중 혹은 하. 정년 판례를 모르는 이는 당혹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도저히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22. 하. 1년 소멸시효 기간을 외우지 않아도 정답을 쉽게 찿을 수 있다.

23. 하. 기본 조문을 출제하였다.

24. 하. 중요판례를 정답으로 제시하였다.

25. 중 혹은 하. 정답으로 제시한 판례는 중요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이 도저히 
정답이 될 수 없어서 난이도는 하가 맞지만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분류한다.


